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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모순문제를 갖는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은 상호연결성

(interconnectivity)을 갖는다. 즉, 시스템의 어느 하나가 

좋아지는(나빠지는) 것이 있으면 다른 하나가 나빠지는

(좋아지는) 것도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상호연결성 때문

에 시스템의 한 쪽이 좋아지면 다른 쪽이 나빠지는 상충

관계가 발생한다[1].

  맞닥뜨린 상황이 뭔가를 얻으면(w) 뭔가를 잃는 경우

(u)인 경우가 있다. 득(+)과 실(-)이 함께 있는 상황을 자

세히 살펴보면, 뭔가를 얻으려고(w) 조치를 취한 것(s)이 

뭔가를 잃게 만드는 상황(u)을 초래한다. 어떤 조치를 취

한 것(s)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자 문제를 일으킨 원

인이 되는 셈이다. 나빠진 상황(u)을 피하기 위해 다르게 

조치를 취한 것(〜s)이 이제는 원하는 것(w)을 얻지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만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은 득(+)과 실(-)보다는 득(+)과 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데 이를 위한 시스템 상태가 s와 

〜s로서 모순상태에 있기 때문이다[2]. 

  모순문제를 분석하는 논리적 과정이 뫼비우스 띠 또는 

나비 날개모양의 도형으로 순환한다는 점에서 그림 1과 

같은 다이어그램을 나비 다이어그램(The Butterfly 

diagram)로 나타낼 수 있다[1][3]. 나비 모형(The 

Butterfly model)은 나비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모순 문

제를 정형화하고, 논리학에 근간을 두어 모순 문제의 유

형을 범주화하고 각 모순 문제에 대하여 해결목표와 해

결전략을 논리학에 근거를 두어 제시한 후, 증명하였다

[4]. 

▶▶ 그림 1. 나비 다이어그램[2]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트리즈(TRIZ, 발명문제해결이

론) 이론에서 제시하는 분리원리(separation principle)와

는 다르게 새롭게 세분화된 두 가지 문제해결 전략과 그

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비 다이어그램

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제시하지 못하였

던 구체적인 방법적 차이를 기술하여 향후 보다 진화된 

나비 알고리즘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 

Ⅱ. 다중시스템을 이루는 구성요소 분할-
결합에 의한 모순해결

  구성요소 분할-결합에 의한 모순해결은 상충관계

(trade-off relation)를 갖는 w와 〜u를 모두 충족하기 위

하여 시스템의 한 구성요소는 s, 다른 구성요소는 〜s를 

충족하는 것이다. 한 가지 사례로 연필에 지우개를 단 리

프먼의 특허(미국특허,  19783)를 구성요소 분할-결합 사

례로 들 수 있다. 종이에 글씨를 쓰려면(w) 연필이 필요

하다(s). 연필로 글씨를 쓰다보면 잘못 글씨를 쓰게 된다

다중시스템을 이루는 구성요소 분할-결합과 단일시스템을 
분해하는 구성요소 분할-결합을 이용한 모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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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은 모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비 모형에서 다중시스템을 이루는 구성요소 분할-결합에 기반을 둔 문제해결 전략과 단

일시스템을 분해하는 구성요소 분할-결합 문제해결 전략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이를 나비 다이어

그램으로 정의함으로써 기법간의 차이와 적용을 기술하여 향후 자동화기술로 가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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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잘못된 글씨를 지우려면(〜u) 지우개가 필요하다

(〜s). 지우개는 종이에 글씨를 쓰지 못한다(〜w). 지금

까지 연필의 모순문제를 나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 그림 2. 연필-지우개[2]

  연구 [4]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 해결전략은 s와 〜
s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글씨를 써야 하고 지워야 

하는 연필 문제는 글씨를 쓰는 연필(s)과 글씨를 지우는 

지우개(〜s)를 한데 결합하여 모순관계를 충족한다. 이 

경우는 연필과 지우개라는 각각의 단일 시스템을 결합한 

다중시스템으로써 모순문제를 해결한다. 

Ⅲ. 단일시스템을 분해하는 구성요소 분할
-결합에 의한 모순해결

  이 장에서는 2 장에서 다룬 모순문제와 반대되는 개념

으로 다중시스템을 이루어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의 단일 시스템을 분해하는 방법으로 모순

문제를 해결한다. 

  1903년 질레트는 일회용 안전 면도날을 만들어냈다[2]. 

질레트는 얇은 강철인데도 불구하고 담금질에 휘지 않도

록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이루었다. 질레트가 일회용 면

도기를 소비자들에게 팔려고(s) 했더니 새로운 문제가 나

타났다. 소비자들은 질레트의 일회용 면도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u). 알지도 못하고 써 본 적도 없는 제품

을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구매로 이어질 것인지 질레트

가 풀어야 했다. 소비자가 면도기를 써보게 하려면(〜u) 

공짜로 면도기를 주어야 했다(〜s). 면도기를 공짜로 주

면 질레트가 이익을 보지 못한다(〜w). 그렇다고 혁신적

인 일회용 면도기를 비싸게 팔면 일회용 제품을 비싸게 

살 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 살 것이기에 

수익성이 나빴다. 이를 나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2].

  연구 [4]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 해결전략은 s와 〜
s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질레트는 원래 단일 시스

템이었던 일회용 면도기를 분해하여 면도기와 면도날로 

분할했다. 즉, 소비자들에게 면도기는 공짜로 나누어 주고 

면도날은 반복 구매하게 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였다.

  이와 같은 모순 사례는 기존의 연구의 분류기준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다. 다중시스템을 이루도록 하는 

기존의 방법에 비해 하나의 시스템을 분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모순해결 전략인 셈이다. 

▶▶ 그림 3. 질레트 면도기[2]

Ⅳ. 결론

  본 논문은 기존의 트리즈 이론에서 다루어왔던 시간, 

공간, 전체-부분과 같은 분리 원리와는 다르게 특정 시스

템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에 초점을 두고 구성요소간의 분

할-결합 방법을 세분화하여 단일 시스템들을 결합하여 

다중시스템으로 이루어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단일시스템을 분해하는 새로

운 구성요소 분할-결합 방법을 제안하였다. 

  모순문제를 해결하는 전략들을 세분화함으로써 향후 

보다 진화된 나비 알고리즘을 완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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